
법  어

  바람이 향기롭고 두륜산 물소리에도 봄기운이 가득합니다. 저마다의 
시간을 스스로 점검해 왔다면, 우리에게 봄소식은 자연만물이 전해주는 
희망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생동하는 봄기운이 다시 우리의 곁으로 다가왔지만, 생명의 고귀함은 
사라졌다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서산대사께서 500여년 동안 우리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신 선조의 고마운 진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를 살아가는 
부족한 마음들이기에, 순간순간을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함께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이 상생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통찰하
고 선택하는 삶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삶이 자비보살행입니다. 
수행이란 바로 삶의 현장에서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일이기에, 이 길
은 제불보살의 길이요, 역대 조사의 길이며,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수행자 모두가 생명의 존엄을 언제나 깊게 품어가면
서, 국가와 국민의 평온을 위해 어떻게 정진해야 하는지를 진중하게 점
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대의 요구를 솔선수범으로 해소해 
나가고, 오늘의 실천들을 청허당의 가르침에 보답하는 후대의 도리로 삼
아야 하겠습니다. 

  청허당께서 걸으셨던 그 길이 푸른 숲길이 되어 뜨거운 날엔 선선한 
그늘이 되어주고, 나태한 시간에는 예리한 경책으로 늘 함께할 것이기
에, 의승께서 지키고자 했던 숭고함을 함께 계승해 나아갑시다.



  이러한 공덕과 인연은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삶에 이르는 길
을 환하게 열어줄 것이며, 차별 없는 평등, 그리고 소통과 화합이라는 
수승한 정신문화를 고르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남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불자들의 큰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조화롭게 시대를 읽어가고 함께 손잡
고 실천하는 지혜로 정진해 나아갑시다. 

  오늘 청허당 서산대사의 497주년 탄신대제를 맞아, 선조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려 하셨던 소중한 생명가치와 호국애민의 정신을 마음 깊이 돌아
보는 참된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지혜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인
연으로 일상의 삶에 평화가 깃들고 우리의 살아가는 정토에 희망이 가득
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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